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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운동들

그에 따라, 주류 페미니스트 모델은 그 중심지(즉 미국)에서조차 중위

소득층 여성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그토록 많

은 중위소득층 여성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 집결

하기를 거부했거나, 심지어 트럼프에 투표했던 이유 중 하나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페미니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페미니즘은 어느 정도나 헤게모니적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또 초

월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나 헤게모니적 패러다임을 재생산하는가? 새로

운 페미니즘은 다국적 기업, 관료화된 비영리기구, NATO 강대국으로 구

성되었으나, 이제는 온건하게 여성화된 세계 질서로부터 얼마나 자율적

인가? 이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대답도 시기상조일 것이다. 전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항의 행동은 본성상 단명하기 마련이며, 의식의 변화는 

그런 척도로 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페미니즘에 대한 예비

적이고 매우 도식적인 조망을 통해, 새로운 페미니즘이 ‘통합, 규제, 투옥’ 

모델에 얼마 만큼이나 도전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주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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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언뜻 보기에 오늘날 국가들 내 이질성과 국가 간 이질성 양자는, 기부

자가 주도했던 고요한 1990년대보다는 열광적인 1980년대를 연상시킨

다. 소셜 미디어라는 조직화 방법,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주제, 그리고 개

인적이고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유토피아적이고 포스트-젠더적인 실천

이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천의 표현과 정도는 천차

만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캠페인은 글로벌 페미니즘 시대에 확

립된 기성체제와 공존한다. 동시대적으로 보면, 새로운 캠페인의 발전

은 각 지역의 정치 문화와 사회적 조건, 경기순환의 지속성에 따라 강하

게 차별화된다. 앞으로의 내용은 새로운 캠페인이 이미 영향을 미친 지역

들 즉,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을 다루고, 이들과 대조하기 위해 중국을 

다룬다. (다른 곳들에서의 운동 발전을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 각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캠페인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며, 각 캠페인이 취하는 조직

적 형태, 제기하는 주제, 그들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검토

할 것이다. 사회적 변화는 언제나 여러 요소가 융합한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조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광범위한 힘

과 행위자가 그 지역의 특수한 결과물을 형성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처럼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 반드시 동반하는 수많은 오류와 누락

이,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 

라틴 아메리카 남쪽 뿔 지역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 페미니즘은 우파 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파 정부의 등장 때문에 페미니즘의 스펙트럼 내에서 좌파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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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경제 위기에서 분출된 대중운동이 공식

적인 여성 기구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매년 열리는 ‘전국여성회합’은 원

래 유엔 사업과 연결된 고루한 행사였으나, 대중운동은 이를 학생, 노동

자, 피케테로스(피켓시위자) 12,000여 명이 모이는 강력한 회합으로 탈바

꿈시켰다. 2014년, 이 회합은 라틴 아메리카 남쪽 뿔 지역에서 정기적으

로 여성이 모이는 집결지가 되었고, 3일간에 걸쳐 44,000명이 참여한 급

진적인 집회가 되었다.1 브라질에서도 1995년 베이징 회의를 위해 결성

된 전국적인 조정기구인 ‘브라질 여성모임’이 좌파로 진화하면서, 반자

본주의와 반인종주의를 표방했다. 이들은 재분배 경제정책, 정치 민주화, 

성적 자유, 재생산의 자기결정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을 요구한다.2

아르헨티나에서는 여러 주제 중에서 가정폭력, 특히 여성살해가 중심 

이슈가 되었다. 2015년, 즉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 말기에, 한 젊은 

남성이 임신한 10대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

려진 게 결정적 계기가 되어, 여성 언론인들이 소셜 미디어 행동을 촉구

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25만 명 행진을 포함해 전국의 도시에서 

‘#니우나메노스’(#NiUnaMenos,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라는 구호를 걸고 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피케테로스라는 대중운동의 전통 위에서 구

축된 것이었다. 2016년에 이르러, 이 캠페인은 5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

중시위를 조직하며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그해 11월에는 10만 명의 여

성이 전국여성회합에 참가했다. #니우나메노스는 또 다른 충격적인 뉴

스에 대응하며 재생산권까지 의제를 확장했다. 교회 병원이 유산한 여성

을 ‘낙태죄를 범했다’라고 고발하여 7년형이 선고된 사건이었다. #니우나

1 [역주] 남쪽 뿔은 뒤집어진 뿔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긴, 라틴 아메리카 대륙 남단 지역을 가

리킨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등이 속해 있다. 

2 Articulaçao de Mulheres Brasileiras 웹사이트의 ‘História’(역사)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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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노스는 새로운 교황의 입장에 반대했고, 가혹한 임신중지 금지법과 싸

우는 폴란드 페미니스트들이 요청한 2017년 3월 8일 국제 여성파업에 동

참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투쟁은 3일간의 대규모 파업으로 확대되었는

데,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마크리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가 

여성인 교사, 학생, 공공부문 노동자 시위에 동참했다.3 #니우나메노스의 

영향력은 스카이프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었고, 라틴 아메리카 전

3 니우나메노스 활동가는 ‘피해자성의 논리’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거리를 점거하

는 행동은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 냅니다. 당신은 그 힘을 당신의 이웃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Verónica Gago의 인터뷰, Jacobin, 7 March 2017. Ezequiel Adamovsky, ‘Ni Una Menos: 

Feminism and Politics in Argentina’, Telesur, 6 July 2015; Zoe Salanitro, ‘The Women’s 

Movement in Argentina’, Anti-Capitalist Feminism, March 2017도 보라. 

임신중지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음성적 임신중절 시술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100여 명에 달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니우나메노스 운동은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과 결합되었다. 녹색 스카프로 상징

되는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이 국회 앞에 200만 명을 동원한 2018년, 니우나메노스 집회 피켓에 녹색 

스카프와 ‘음성적 임신중절로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구호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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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으로 확대되었고, 유럽 남

부 지역(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르렀다. 

브라질의 새로운 페미니즘은 우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권좌에

서 끌어내리고 14년간의 노동자당(PT) 지배가 끝나는 정치적 대혼란 가

운데 등장하였다. 언론이 2015년 ‘페미니스트의 봄’(#PrimaveraFeminista)

이라고 부른 흐름은 (다른 나라의 흐름과 반드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

도) 특징적인 접근법과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흐

름의 일부는 노동자당에 대한 중상층의 반란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였고, 

가두시위를 이끄는 신우파에 비할 때 그 흐름은 중상층의 반란에 더 매력

적인 외양을 제공했다.4 다른 이들은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역겨운 성차

별주의적 공격에 분노했고 (예를 들어 언론은 대통령을 ‘플라나우투〔브라질 대

통령 집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거짓말쟁이 창녀’라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그러한 이

미지를 활용했다), 테메르 신임 대통령과 의회 우파들이 밀어붙이는 수많은 

반동적 법률(강간 피해자의 임신중지 불법화, 헌법에서 가족제도의 신성화, 민영화, 

연금 삭감 등)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흑인의식운동,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한 운동, 빈민지역에서 군사화된 경찰활동에 반대하는 운동이 

함께 결합했다. 대중시위 규모가 아르헨티나에는 못 미치지만, 성폭력은 

핵심 이슈였다. 2016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10대 소녀 집단강간 사

건은 상파울루의 3만 명을 포함하여 브라질 50여 개 도시에서 시위를 촉

발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어진 #니우나메노스 행진과 연

4 ‘#페미니스트의 봄’을 맞아, 고급 잡지들은 “이제는 그들의 차례”란 구호 아래 여성 기자들에

게 1주일 동안 사설란을 맡겼다. 넉넉히 투자를 받는 블로그이자 비영리단체 <올가를 기억하

라>(ThinkOlga)는 <제제벨>(Jezebel, ‘아마도 페미니스트 웹사이트’를 표방하는 블로그)이

나 <레니 레터>(Lenny Letter, 주간 온라인 페미니스트 뉴스레터)보다 고상한 버전이었다. 

<올가를 기억하라>는 2015년 10월에 #첫폭행피해경험(#PrimeiroAssedio) 해시태그를 단 

트윗을 올려 답장을 4만 건 받았고, 소녀들을 초대해 그들이 당한 학대에 대해 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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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다.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의 새로운 페미니즘은 다양성이 가

장 특징이다. 수많은 블로그(<페미니스트 블로거>, <흑인 블로거>, <잡년 행진> 

등등)는 광범위한 이슈들(흑인 정체성, 몸의 정치학, 제도 비판)을 가로 질러 서

로 연결된다. <페미니스트 블로그>에서 여성 오르가즘을 다루는 ‘쾌락의 

해부학’은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다.5

 지금까지의 결과는 이렇다. 브라질의 새로운 페미니스트가 브라질 

정치에서 주변적 세력으로 남아 있다면, 아르헨티나의 #니우나메노스 운

동은 국가적 영향을 미쳤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르헨티나는 여성살

해나 살인 사건 발생률이 높지 않다. 여성살해는 전체 살인사건의 절반가

량이고, 여성살해와 전체 살인 발생률은 모두 미국보다 낮다. 부에노스아

이레스 언론은 공포와 선정성을 강조하는 방식(grand guignol)으로 성과 

폭력을 다뤘는데, 이는 여성살해가 이렇게 두드러진 이슈로 부상한 이유 

중 하나다.6 하지만 이 캠페인은 국가적 이미지 속에 존재하는 남성의 폭

력(violencia machista)에 담긴 진실을 건드리기도 했다. (이러한 남성의 폭력

은 인종청소의 전제였다.) 동시에 마크리 정부는 여성살해 이슈로 고조된 감

정을 그가 제시한 ‘법과 질서’ 정책으로 흡수하고자 시도했다. (법과 질서 

정책은 그의 경제적 조치보다는 더 인기가 있었다.) 예컨대 마크리 대통령 자신

이 #니우나메노스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5 C. Matos, ‘The New Brazilian Feminism and Online Networks’, International Sociology, 

vol. 32, no. 3, 2017. 최초로 벌어진 잡년 행진(slut march)은 2011년 캐나다 토론토 경찰청에 

항의하는 대학생 시위였다. 브라질 잡년 행진(Marcha das Vadias)은 북반구에서 이를 빌려

와 현지화했다. 25개 주의 지역 단체들이 함께했는데, 이들은 여성과 트랜스 성노동자를 옹호

했고, 그들만의 세련된 이미지와 블로그를 생산했다.  

6 [역주] 그랑기뇰(grand guignol)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극장 이름이다. 이 극장에서 선정적

이고 자극적인 연극을 주로 상연하여, 그러한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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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더욱 가혹해진 판결 방침이다. 또한 가정폭력 위험에 처한 여성

을 위해 핫라인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례적인 언사도 있었다. 이 운동

의 다른 주요 주제, 즉 재생산권에 대해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의회는 임

신 첫 3개월 내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는 마크

리 대통령이 말한 입장과 상반된다. 한편 긴축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지중해 지역 

유럽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높고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주류 페미니즘이 자유주의 미디어 전반에 걸쳐 무

제한의 헤게모니를 향유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

이 부상했다.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패턴이 존재했다. 폴란

드에서는 보수적인 임신중지 금지 법안을 무산시킨 2016년의 대중시위

가 서로 연결된 집단 신경망으로 남아 있고, 다시금 대중시위를 조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런던의 경우, (주류 페미니즘과 새로운 페미니즘 간) 세

력판도가 국제 여성의 날에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공식 행진은 ‘케어 유

케이’(CARE UK, 돌봄 서비스 관련 기업)가 스폰서를 맡았고, DFID(영국 국제

개발부), PWC(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KPMG(다국적 회

계, 경영컨설팅 기업) 등이 후원했다. 공식행진은 의회에서부터 트라팔가 

광장까지 탈없이, 느긋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의료서비스 중단과 강제

적인 주택퇴거에 항의하는 시위로 확장하는 임무는 일군의 용맹한 성노

동자들과 긴축반대 단체 <삭감반대 자매들>(Sisters Uncut)의 몫으로 남

겨졌다.7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완전히 새

7 [역주] <삭감반대 자매들>(Sisters Uncut)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제공 서비스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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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투쟁 형태를 개척했다.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화답하면서, ‘이오 데

시도’(Io decido, ‘내가 결정한다’) 임신중지권 활동가, 점거운동 단체, 여성

보호소 활동가로 구성된 연합체가 2016년 11월 로마에서 ‘#논우나디메

노’(#NonUnaDiMeno, 아르헨티나의 #니우나메노스와 같은 뜻) 행진을 소집했

다.8 25만 명 이상이 모여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렌치 정부의 공공의료

에 대한 공격, 불안정 노동자의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에 맞섰다. 다음 날 

참가자 집회에서는 젠더 폭력에 맞선 페미니스트 계획의 초안에 대한 합

의가 이뤄졌고, 9개의 실무그룹이 그에 따른 여러 분야를 다루기로 했다. 

그다음 1년간, #논우나디메노 집회가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해 이탈리아 

전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렸다. 정책의 핵심 조항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파업과 시위 전술을 합의하기 위한 일련의 전국적 모임

도 열렸다.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논우나디메노 계획, 즉 ‘피아노 페미니스

타’(페미니스트 계획)는 주류 페미니즘 모델과 결정적으로 결별했다. 피아

노 페미니스타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 형사처벌 접근법 대신 사회적 맥

락을 다루었다. 즉 직장, 가족, 보건, 교육 제도나, 거대 미디어 기업이 유

포하는 성차별주의적 이미지에 주목했다. 그리고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성과 의존성에 기반을 둔 전략을 분명히 거부했

다. 피아노 페미니스타를 기초한 작성자 집단은 이탈리아어의 문법적 젠

더화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했다. 여성형 어미 –a와 남성형 어미 –o 대신

감을 반대하는 영국 페미니스트 직접행동 단체다. 2014년 11월 설립되었다. 

8 [역주] 점거 운동(Squatting)은 비어있거나 버려진 건물 등에 들어가 이를 다양한 형태로 활

용하는 것을 뜻한다. 빈민의 주거를 위한 때도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68운동 때부터 빈 건

물을 점거하고 사회센터로 활용하는 운동이 등장했다. 이는 당시 좌파 노동자, 학생들이 곳곳

에 사회센터를 세우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었다. 좌파 활동가들은 점거한 건물에서 자율주의

를 실천하고자 했다. 



어느 페미니즘인가?③ 235

에 @를 사용하는 것이 한 예다. 이들은 또한 여성, 페미니스트, 트랜스페

미니스트(트랜스젠더와 관련된 페미니즘), 퀴어, LGBT*QIA+ 운동 간의 전국

적 토론을 통한 수렴을 환영했다.9 피아노 페미니스타는 경제적 독립성

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했다. 또한 렌치 정부의 교육법

의 철회,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개혁의 철

회, 불안정 고용 부문의 육아휴직 확대, 여성 보호소을 위한 기금, 이민자

를 위한 시민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더블린 조약이나, 리비

아·터키와 체결한 치안 협약이 난민에 타격을 가하는 제도적 인종주의라

며 비판했다.10 11 스페인에서도 2018년 국제 여성의 날 축제에 500만 명 

9 [역주] 피아노 페미니스타 자료집에 따르면, LGBT*QIA+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또는 논바이너리(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벗어난 사람), 

퀴어, 간성, 무성애자를 가리킨다. 마지막 ‘+’ 기호는 그 외에도 다양한 젠더 정체성 및/또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다른 자기 정의에 대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10 Non una di meno, Abbiamo un Piano: Piano femminista contro la violenza maschile 

sulle donne e la violenza di genere, 2017.

11 [역주] 더블린 조약은 유럽 난민 문제 대응의 기본이 되는 조약으로, 유럽연합(EU) 12개 회원

2017년, 로마에서 열리는 11월 25일 전국행진과 26일 전국모임을 홍보하는 논우나디메노 포스터. “우

리에게는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에 맞서는 계획이 있다!”는 구호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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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모였다. 이 축제는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의 좌파-페미니스트 시

장이 주도했지만, 수년간의 ‘분노한 사람들’(indignada) 운동, 공공 부문의 

‘물결’(mareas) 투쟁, 퇴거 반대 운동, (자기결정권 요구를 최전선에 내세운) 페

미니즘 운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12 크로아티아에서는 fACTIV 집단

이 수도 자그레브에서 성폭력에 맞선 야간 행진을 조직했고, 민영화 정책

과 집권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의 재생산권 공격에도 맞서 싸우

고 있다.13

지금까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논우나디메노 시위는 이탈리아 언

국이 1990년 6월 15일 체결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만 망명 신청

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으로 오는 난민의 상당수가 중동 및 북아프

리카 출신으로, 해당 지역과 가까운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EU 

국가 간 갈등이 커지고 더블린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상했다. 2017년 2월 체결된 

이탈리아-리비아 난민방지협약에 따라 이탈리아는 리비아 해안경비대 측에 각종 설비와 자

금을 지원하여,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고자 리비아를 출항하는 난민들을 차단하고 있다. 

2016년 5월 18일 체결된 EU-터키 난민협약은 그리스로 불법 입국하는 모든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고, 대신 EU가 터키에 약 30억 유로(3조 9800억 원)와 터키 국민의 유럽 무비자 입국 

허가를 제공하며, 터키의 EU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터키가 이 

돈을 시리아 난민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차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무

시했다.

12 [역주]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에 맞선 반긴축 흐름이, 2011

년 5월 15일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의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광장을 점거하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을 가리킨다. 5월 15일을 기리는 의미에서 15-M 운동이라고도 한다. 이 

운동은 정당 <포데모스>(Podemos)의 결성에 영향을 끼쳤다. ‘물결’ 운동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나타난 스페인의 여러 반긴축 대중 투쟁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은 보건의료인, 청소노동자, 환자, 지역주민 등이 하얀 옷을 입고 참여한 데서 ‘하얀 물결’이라

는 별명이 붙었다. 교육예산 삭감 반대 투쟁은 녹색 옷을 입어 ‘녹색 물결’, 사회서비스 삭감 

반대 투쟁은 주황색 옷을 입어 ‘주황색 물결’이라고 불렸다.

13 Marea Granate–Femigrantes, ‘Towards an International Women’s Strike: Spain’, in 

Power Upside Down: Women’s Global Strike, Transnational Social Strike Platform, 

Spring 2018; Hana Grgić, ‘Meet fACTIV, the Feminists Fighting Conservatism and 

Patriarchy in Croatia’, Krytyka Polityczna, 6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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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폭넓게 환영받았으며, 그들의 ‘페미니스트 계획’은 2018년 총선

에서 작은 진전을 이루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오성운동의 핵심 강령

이 되었고, 오성운동은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유로존의 제도

적 권력은 오성운동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의 이행에 반대한다. 유로존

은 긴축지침에 대한 약간의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 긴축정책의 방벽이자, 

공식 페미니즘의 주요한 후원자다. 스페인의 집권세력인 인민당(PP)에는 

2018년 여성파업의 규모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인민당은 이 파업을 지

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정당이었다. 그러나 카탈루냐에서 1978년 헌법

을 둘러싼 정치위기가 전개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도권의 의제를 

위해 여성파업의 에너지를 재가동하려는 시도가 곧바로 이어졌다.14 스페

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시들었고 퇴행적’이라고 보는 이들과 반대로, 《국

가》(El Pais)는 8-M(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운동)이야말로 스페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역동적, 의식적, 다원적’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15

치파오 페미니즘16 

중국의 경우,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과는 

14 [역주] 2017년 스페인 헌정위기는 1978년 스페인 헌법 제정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로 꼽히

는 카탈루냐 분리독립과 관련된 갈등을 가리킨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은 오랫동안 독립운

동을 진행해 왔는데,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

시하자 투표 결과 91%가 찬성했다. 이에 자치정부가 10월 27일에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과 

카탈루냐 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독립운동 지도자 구속과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로 강도 높게 대응했다. 이후 물리적 시위와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이 진행되며 

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15 Editorial, ‘Una agenda de cambio: Las movilizaciones del 8-M deben traducirse en 

medidas concretas’, El País, 11 March 2018.

16 [역주] 원문은 ‘청삼 페미니즘’(Cheongsam feminism)이다. 청삼은 ‘치파오’로 알려진 중국 

청나라 시대 여성 전통의상으로 표현이 한국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아 치파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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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의 상황이 지배적이었다. 2015년 국제 여성의 날 전야에는 5명

의 청년 페미니스트 반체제 활동가가 체포되었다가 나중에야 풀려났다. 

«중국부녀보»(중화전국부녀연합회의 신문) 기자 출신 인사가 미국에서 운

영하는 주요 블로그 웹사이트인 《페미니스트 목소리》(Feminist Voices)는 

지난 2년간 (국제 여성의 날이 있는) 3월마다 폐쇄되었다.17 공식 기구인 중

화전국부녀연합회(ACWF)에는 경쟁자가 없다. 베이징은 이 영역에서 미

국과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오랫동안 확신을 품었다. 여성 해방은 중화인

민공화국의 건국이념이었다. 미국 트루먼 정부가 여성의 자리는 가정 안

이라고 주장하던 때에, 중국에서는 여성이 생산활동 현장에서 환영을 받

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75년 멕시코 여성대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했

고, 그 4년 뒤에는 가장 먼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한 나라 

중 하나였다. 1990년대 중국의 성차별금지법은 동일임금에 있어 국제노

동기구(ILO)가 제시한 최고기준을 따랐다. 그 후로 젠더 불평등이 확대되

었지만, 혁명기의 진보 덕분에 중국은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젠더 평등에 

관한 한 여전히 우수하다. 자수성가한 중국 여성 억만장자는 미국보다 더 

많으며, 민간부문 여성 CEO도 미국보다 두 배 많다. 미디어나 제조업에

서도 미국보다 더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자의 44%, 언론·출판 분

야 편집자의 50%가 여성이다. 게다가 4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가 있다.18 

17 Luo Siling, ‘Fighting on Behalf of China’s Women—From the United States’, NYT, 15 

February 2017. 국제 여성의 날(3월 8일)은 매년 3월 초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의 

최고권력기관)와 기간이 겹친다. 그래서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은 종종 전국인민대표대

회 기간에 따라붙는 특별히 억압적인 단속의 희생양이 된다.

18 Chloe Sorvino, ‘It’s a Record-Breaking Year for Self-Made Women Billionaires. Here’s 

Why’, Forbes , 21 March 2017; Kevin Lam, Paul McGuinness and João Paulo Vieito, 

‘CEO Gender, Executive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Chinese-Listed 

Enterprises’,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 vol. 21, no. 1, January 2013; ‘Repo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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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국은 1995년 이래로 베이징 행동강령의 진전 상

황을 감시하는 국제회합을 이끌고 있다. 2015년, 베이징 행동강령 20주

년을 맞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연합은 젠더 평등에 관한 ‘세계 지도자

회의’를 공동주최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여 연설을 했고, 여성

의 권리를 ‘세계적 의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재확언했다. 

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내에서 ‘중국 특색을 지녔으며 사회주의

적으로 발전된 젠더 문화’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19 중화

전국부녀연합회가 이 과정의 중심이 될 것이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세계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독특한 존재다. 중

화전국부녀연합회의 조직적인 범위와 사회개혁 권한은 전미여성기구

(NOW)나 여성국제민주동맹(WIDF)조차 보잘 것 없어 보이게 한다.20 부녀

연합회의 피라미드식 구조는 국가 수준에서부터 성(省), 시, 구, 현, 향, 촌 

수준까지 연결되어 내려가며, 중국 전역에 퍼져 있다. 각 단계의 부녀연

합회 사무소는 해당 단계의 공산당 조직으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

Major Results of the Third Wave Survey on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China’, All-

China Women’s Federation/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1 October 2011; 

Sukti Dasgupta, Makiko Matsumoto and Cuntao Xia, ‘Women in the Labour Market in 

China’, ILO, Geneva 2015, p. 14; Elizabeth Penney, ‘Why Is the Number of Women in 

Manufacturing Declining?’, ML&R Wealth Management, 23 October 2016. 물론, 고위급 

정치에서 여성 대표자, 재생산에서 자기결정권 등 다른 분야에서의 기록은 훨씬 좋지 않다.

19 Global Leaders’ Meeting, 27 September 2015; ‘Report of the PRC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p. 2.

20 [역주] 전미여성기구(NOW)는 베티 프리단 등이 1966년 설립한 미국의 여성운동 단체다. 미

국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과 ‘주류화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전미여성기구는 미국 전역에 

500개가 넘는 지부를 두고 있다. 여성국제민주동맹(WIDF)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 

12월 1일 반파시즘 투쟁의 성과물로 조직되어, 전 세계적으로 친소련적 여성운동을 조직했다. 

전성기에는 100개를 넘는 국가에 가맹 조직이 있어 냉전 시대 현실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여성조직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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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부녀연합회 지도부는 간부단을 감독하지만, 그들을 직접 임명할 수

는 없다. 국가 수준에서 보면, 부녀연합회는 여러 여성 연구기관과, 일련

의 잡지, 주간지, 일간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천 명의 지식인이 

고용되어 있고, 그중 꽤 많은 사람이 페미니스트다. 부녀연합회가 책임

을 맡은 바는 국가기관 내에서 여성의 관심사를 옹호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바는 노동과 환경보호를 위해 여성을 조직하며, 국가의 출산정

책을 강제하는 것이다. 부녀연합회 간부는 ‘한 자녀 정책’을 달성하기 위

해 임신중절이나 불임 시술을 조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지역 공

산당 간부에 책임 지고 설명해야 했다. 2016년부터는 아이를 한 명 둔 어

머니가 하나를 더 낳도록 압력을 가해야 했다. 젠더 평등은 부녀연합회가 

맡은 바의 일부이지만, 그 과업은 재생산(출산) 목표처럼 당 규율로 강제

2019년 베이징에서 열린 ‘초심을 잃지 않고 재출발-중화전국여성연합회 창립 70주년 기념’ 간담회. 

행사는 부녀연합회가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고, 일을 

추진하며, 정치적 선진적 대중성을 유지·증강시켜, 많은 여성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도록 이끌

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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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며, 소도시와 향 수준으로 가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21

여기서 전략적 패러다임은 일종의 우생학적 페미니즘이다. 이는 페이

비언주의자와 마거릿 생어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22 중화민국 시대의 

현대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23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는 중국 여성의 

‘자질’(quality)을 향상하자는 프로젝트와, 성적 차이에 대한 강조다. 문화

혁명기의 남녀동일 평등주의(예를 들어, “시대가 변했다, 남성과 여성은 같다!”)

는 1980년대 이래로, ‘자연적’ 특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날카롭게 공격

받았다. 젠더 평등은 남성-여성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의되

었고, 이러한 상호보완성은 조화로운 전체를 위한 기초로 여겨졌다. 그에 

따라, 여성성과 남성성은 유학의 내외(內外) 범주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의 《도시여성》과 같은 고급 잡지는 새로운 중국 여성

을 선전했는데, 새로운 여성은 현대적이고, 극도로 여성스럽고, 부유하면

서도,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자산을 보유한다. 즉 순종적인 딸, 매력적인 

21 다음 자료들을 보라. Jin Yihong, ‘The All China Women’s Federation: Challenges and 

Trends’, Liu Bohong, ‘The All China Women’s Federation and Women’s NGOs’, Naihua 

Zhang, ‘Searching for “Authentic” NGOs’, and Elisabeth Croll, ‘New Spaces, New 

Voices’, collected in Ping-Chun Hsiung, Maria Jaschok, Cecilia Milwertz and Red Chan, 

eds, Chinese Women Organizing: Cadres, Feminists, Muslims, Queers, Oxford and New 

York 2001. 페미니스트 지식인, 정당단체, 외부 펀딩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도 참고하라. pp. 

250–3.

22 [역주] 페이비언주의(Fabian)는 조지 버나드 쇼, 웹 부부 등이 주창한 ‘점진적 사회주의’로, 영

국 노동당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마거릿 생어(1879~1966)는 출산통제 운동의 선구자로 불

린다. 1916년 미국 최초의 출산통제 클리닉을 설립하여 피임 합법화와 피임법·가족계획 보

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되게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강조하였으나 우생학에도 동조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중화민국 시대란 중국국민당이 중국을 통치하던 1912~1949년을 말한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어 종결되었다. 

23 Tani Barlow, The Question of Women in Chinese Feminism, Durham, NC 2004, 

Chapter 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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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교육 수준이 높은 아내이며, ‘적절한’ 직업생활(교사, 심리학, 문예)을 

누리고, 그에 따라 문화적 소양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기를 수 있

다. 부녀연합회는 여성의 자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개자신’(四个自信)(자립

성, 자존감, 자신감,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50년 전,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다!”(마오쩌둥)라는 중국 

페미니즘의 구호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한편 ‘사개자신’ 페미니즘이 

국제적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것은 상위 카

스트 여성의 순결을 지키자는 인도의 힌두주의 프로젝트와 공명하고, 미

국에서 셰릴 샌드버그가 펼치는 ‘린 인’(Lean In, 기회에 달려들기) 운동과

도 틀림없이 유사하지만 말이다.24 25 여전히 중화전국부녀연합회가 맡

는 국가적 책임분야는 부녀연합회가 더 폭넓은 사회적 기반을 보유하도

록 보장한다. 최근 국제 여성의 날 프로그램은 ‘이중적 정체성’을 다뤘다. 

동일한 여성들이 본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하나는 안

전모를 쓴 건설노동자로 찍었고, 다른 하나는 치파오를 입은 패션쇼 모

델로 찍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집중공세에 맞서, 용감한 청년 페미

니스트들이 NGO의 지원을 받아 차별 반대 이슈로 대중동원을 시도했

다. 거리 퍼포먼스와 소규모 플래시몹을 진행하면서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고등교육에서의 차별, 동성애 혐오와 같은 이슈를 제기했다. 

당국은 이런 시도를 쉽게 진압한다. 그러나 이 운동이 벌어진 후, 외부 논

평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여성이 소셜 미디어에서 성차별에 관해 더 

24 [역주] 셰릴 샌드버그(1969~)는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다. 2013년, 여성도 성공을 위해

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린 인』이란 책을 냈다. 

25 2013년부터 중국 20개 도시에 ‘린 인’ 운동 모임이 생겼다. 모임 담당자가 수줍게 말하듯이, 

모임이 초점을 맞추는 바는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혁신, 여성 인재에 대한 투자이며, 이 모

든 것은 중국의 국가적 의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Emily Feng, ‘China’s mixed messages to 

working women’, FT, 3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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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26 《차이나 데일리》(중

국공산당 일간 영자신문)의 기사가 하비 와인스틴 사건을 다루며, 성적 괴

롭힘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은 게 중국 문화의 미덕이라고 언급하자 온라

인 항의가 빗발쳤다.27 2017년 3월, 《페미니스트 목소리》가 팔로워들에게 

‘도저히 참고 들을 수 없는 말’을 열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목록의 

맨 위를 차지한 말은 “중국은 이미 젠더 평등을 달성했다”였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준비하던 1990년대 후반, 사회서비스가 지역 

노동단위로부터 단절되고 탁아소는 폐쇄되었다. 그 후로 ‘한 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외동딸은 서구 여성보다 훨씬 더 큰 부양 부담을 지게 되었

다. 이들은 자기 자식을 돌봐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담을 나눌 다른 형제자

매 없이 혼자 부모와 시댁을 봉양하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미국처럼 

새로운 가사노동자 계급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중화될 수 있다. 그

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새로운 페미니즘을 배

양할 수 있으며, 새롭게 등장할 페미니즘은 정말로 독특한 것이 될 수 있

다.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새로운 페미니즘이 들끓기 시작한 역사

적 배경을 더 폭넓게 살펴보면 2008년 금융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

26 Leftover Women(2014)의 저자 Leta Hong Fincher와의 인터뷰: ‘China’s Feminist 

Movement Faces a Crackdown on International Women’s Day’, The Verge, 9 February 

2018. 청년 활동가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목소리》(Feminist Voices) 페이스북 페

이지를 참고하라.

27 [역주] 하비 와인스틴(1952~)은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로, 와인스틴이 가한 성폭력에 대

한 폭로는 2017년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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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신자유주의-페미니즘 시대가 낳은 편향적 결과에다가 급격한 세

대적 전환을 더했다. 1980년대에는 노동자계급 남성이 구조조정의 예봉

을 감내해야 했다면, 이제 대졸자 집단이 취업 기회의 가장 급격한 축소

라든가, 가장 강렬하게 고조된 경쟁적 긴장감에 직면했다. 전문직 계층으

로 편입이 쓰라린 제로섬 투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

존 페미니즘과 다르며 급진적인 경향(퀴어와 교차성 페미니즘 활동가, 강간반

대 캠페인)이 대학에서 부상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향이 미국 페미니즘에 

새로운 간부층을 제공했다. 그러나 좁아진 취업 기회가 가하는 압력은 모

순적이다. 이전 불황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가 부여하는 

자격이 매달릴 수 있는 지푸라기가 될 수 있고,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

는 드문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문화정치학은 적극적 차별시

정 조치라는 관점에 이미 깊이 물들었다. 여기서 새로운 운동은 반차별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밀고 나가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가?

잠정적인 대차대조표는 뒤섞여있다. 2008년 경제 붕괴의 초기 여파

로, 정치적 분노가 급격히 표출되어 연속적인 반란의 물결을 일으켰다. 

2010년 학생시위, 2011년 ‘점령하라’(Occupy) 운동, 2013년~2014년 ‘흑

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2015~2016년 버니 샌더

스의 대선후보 캠페인 등이다. 이 모든 사례는 정도는 달라도 기성 정치

모델에 대한 공격이었다. 긴축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격은 대학 제도와 

졸업 후의 불안정한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나아갔다.28 ‘점령하

28 제니퍼 도일이 썼듯이, 시위에 대한 대학의 반응은 기이한 칵테일(혼합물)이었다. 학생들의 

성적 안전(sexual safety)에 대해서는 관심과 우려를 표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재정정책

에 반대할 때는 후추 스프레이와 곤봉을 퍼부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버제노 

총장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공정성과 다양성’ 지원 활동을 위한 1,000만 달러 예산을 떡

고물로 제시하며 얼버무리려 했다. Jennifer Doyle, Campus Sex, Campus Security, South 

Pasadena 2015, pp.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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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동은 월스트리트를 겨냥했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은 여

러 측면에서 볼 때 여성운동이다. 그들은 총기 규제, 학교, 주거 문제를 두

고 수년간 전개된 지역공동체 행동에 기반을 두었다. ‘흑인의 생명도 중

요하다’ 운동은 ‘범죄와의 전쟁’, 즉 흑인 남성에 대한 영속적인 진압작전

에 맞서는 전국적 봉기로 읽힐 수 있다. 기존 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샌더

스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선언했고,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을 주창했

다. 페미니즘적 의식의 새로운 표현이 학생시위 속에서 탄생했고, ‘점령

하라’ 운동 내에서 분명히 표출되었으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

에서 중심에 섰고, 샌더스를 지지하는 젊은 여성의 물결을 통해서 클린턴

을 지지하는 주류의 공세와 전투를 벌였다. 

이와 달리, 또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에서 펼쳐진 대중운동과 다르

게, 교육개정법 9조를 두고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새로운 시위를 추동

했던 힘은 정부의 최정점으로부터 나왔다. (교육개정법 9조는 “미국의 교육 

내에서는 누구도 성별에 따른 어떤 배제나 불이익,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다.) 2011년,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부정적이고 1,500만 명의 실

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지지층에 자극

을 주려면 ‘희망과 변화’(2008년 미 대선에서 오바마의 표어)를 상징하는 저

비용 정책이 필요했다.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중한 실험을 거친 결

과, 동성 결혼, 이민자 아동, 캠퍼스 내 성폭행(sexual assualt)이라는 세 가

지 이슈가 선정되었다.29 마지막 이슈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의 정책 목

록(즉 여성 친화적 법률체계, 강간에 관한 법률적 정의의 완화, 범죄 범위의 확대)을 

노린 일종의 제스처였다. 오바마가 2012년 재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 날, 

29 [역주] 초점집단 실험이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작지만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구성

의 소규모 집단이 주어진 주제에 관해 토론하게 하는 식의 집단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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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행정당국에 ‘친애하는 동료에게’라는 편지를 보내서 성폭

행 의제를 많이 포함한 새로운 9조 관련 규정을 상세히 알렸다. 고발자

가 제시해야 하는 증거 기준이 완화되었고, 피고발자에 대한 정당한 절차

는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1986년

에 연방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성적 괴롭힘의 기준으로, 합리적

인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심각성’, ‘침투성’(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침), 

‘해로운 영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사실상 제거되었고, 고발자의 ‘원하지 않았음’

이 유일한 기준으로 남았다.30

대학 행정당국은 2011년 ‘친애하는 동료에게’ 편지를 받고 처음에 얼

마간 혼란스러웠지만 이를 환영했고, 그 후 관련된 여러 계획이 잇따라 

나왔다. 경찰의 흑인 남성 살해 사건들로 오바마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

해 있을 때, 이러한 계획은 그에게 유리한 신문 헤드라인을 이끌어냈다. 

2014년 백악관 태스크포스는 압박을 강화했는데, ‘성폭력’의 범위를 확

대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도록 했다. 동시에 교육부 민권

국은 새로운 ‘친애하는 동료에게’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

해 캠퍼스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바이든 부통령은 대학을 순회하며, 

학생 강간은 ‘전염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닉슨과 레이건이 ‘마

약과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다. 또한 그는 대학에

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 비율이 ‘5명 중 1명’이라는 헤드라인의 수치도 퍼

뜨렸다.31 행정부가 이끌고 나가자, 기업 기부금이 성적 괴롭힘에 반대하

30 Janet Halley, ‘The Move to Affirmative Consent’, Signs, vol. 42, no. 1, September 2016을 

보라.

31 (2011년 ‘친애하는 동료들께’ 편지에서도 강조된) ‘5명 중 1명’ 수치의 출처가 되는 연구를 작

성한 저자들은 이러한 수치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수치는 자발적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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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 캠페인에 쏟아졌다. 2013년 설립된 〈당신의 제9조를 알자〉(KYIX)

라는 단체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청소년의 지지자>(Advocates for 

Youth)에서 분리된 것으로, 원래는 10대 임신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

다. 이 단체는 기업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연간 6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캠퍼스 강간을 끝내자〉(EROC)도 2013년에 설립되었는데, 세 명

의 학생 강간 피해생존자가 주도했다. 이 단체는 케링 재단과 구찌 사의 

후원을 받았다. 2014년 맨해튼 미디어의 대대적인 보도 덕분에 이러한 

새로운 운동가들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캠페인은 불안정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동원하며 기반이 광범위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캠퍼스 강

간을 끝내자〉와 〈당신의 9조를 알자〉의 에너지는 대학 시스템 내로 제한

되어 있다. 이들의 전술은 9조라는 법적 한도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 

즉 9조의 논리에 따르면, 여학생을 ‘보호할 의무’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대학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로마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운동이 

자율적인 집단행동을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다. “여성의 존재야말로 거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인데, 설문조사는 2개의 대학에서 진행한 것이며 광범위한 행동을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성적인 성격을 지닌 접촉 시도’도 포함되었다. Christopher Krebs et al., 

‘The Campus Sexual Assault Study’, RTI International, October 2007, pp. x, xii–xiii. 가장 

최근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27개 대학에서 진행되었지만,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5%가 대학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원치 않는 삽입’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5%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무력해진 상태에서 원치 않는 삽입’을 겪었다고 답했다. 양자의 연간 발

생률은 3% 정도로 추정되었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적 괴롭힘을 겪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기록되었다. 위험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대해 질문받은 여학생의 70%는 자신이 성폭행

이나 부정행위(misconduct)를 경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8%만이 그 가

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답했다. David Cantor et al., ‘Report on the AAU Campus Climate 

Survey on Sexual Assault and Sexual Misconduct’ (revised), Rockville MD, October 

2017, pp. ix, xv, xx, Tabl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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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안전하게 한다.” 이것이 #논우나디메노 운동의 구호였다. 이탈리아 

페미니스트들은 선언문을 공식화하는 데 1년간의 논쟁을 거친 반면, 미

국 캠퍼스 캠페인의 방향은 대체로 행정명령을 통해 위로부터 설정되었

다. 또한 그 방향은 성폭력의 정치학을 두고 오랫동안 이어진 페미니스트 

간 입장 차이를 무시했다. 특히 사후의 범죄처리 절차보다 물질적, 공적, 

개인적 자기방어 형태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무시했다. 미국 9조 캠페인

에 담긴 흑백논리식 법률주의에는 브라질 운동의 다채로운 문화정치학

이 설 자리가 없다. 반면 브라질 운동에서는 성적 즐거움(sexual pleasure)

이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다. 퀴어, 젠더유동적 생활방식과 함께 하는 실

험은 미국에서 널리 퍼졌는데, 이러한 실험은 캠페인 활동가들의 언론 발

표에서 종종 의도적으로 윤색되었다. #논우나디메노 운동은 그들의 반성

폭력 캠페인을 인종 문제화하려는 언론의 모든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반

면, 〈캠퍼스 강간을 끝내자〉의 활동가 일부는 대의를 위한 명분으로 그런 

언론과 어울렸다. 어느 활동가가 동조적인 기자에게 한 말을 보자. 

“만약 당신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게 된 백인 여성을 

돕지 않는 행위를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게 한다면, 만약 당신이 우

리가 쫓아내고 증오할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해 말한다면, 만약 미국인

이 사랑하는 가혹한 처벌과 징벌적 조치로 우리가 그들을 제거한다

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나는 요지를 알 수 있었다. 얻을 이득이 있다

는 것이다.32

피해생존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강간반대 캠페인의 정치문화는 더 오

32 Vanessa Grigoriadis, Blurred Lines, Boston 2017,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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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비교할 때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개인적인 트라우마라는 관념이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이라는 구

조적 개념을 대체했다. 그 주체는 이제 ‘계급으로서 여성’이 아니라 ‘나’

였다. 매트리스 시위는 호루라기를 불고 다니던 펑크 시대의 ‘밤을 되찾

자’ 행진보다 이론적으로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주장했다.33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모두 매우 법률주의적이었고, 징벌적 규제를 전면에 내세

웠다. 또한 여성 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자신의 신체 완전성을 방어

하기 위해 여성의 문화적,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대안적 페미니즘 프

로젝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프로젝트가 ‘피해자를 비난한

다’는 것이었다.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급진주의 페

미니스트 변호사는 명확한 정책 목록을 제시했다. 그것은 사소하고 단순

한 조치에서 시작해서 법률체계의 수정을 향해 가는 이행 프로그램이었

다. 즉 성폭력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증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범죄화

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34 이제 그 의제는 캠퍼스 활동가에게 제공되

는 프로그램을 지배한다. 

33 [역주] 2014~2015년의 매트리스 시위는 미국 컬럼비아대의 엠마 설코위츠가 시작했다. 설코

위츠는 대학 당국의 조사위원회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남학생 주장을 수용하자, 자신

을 강간한 남학생이 학교를 떠나기까지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다니겠다고 밝혔다. 매트리스

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강간 피해 경험을 상징한다. 동시에 원래 사적인 공간이어야 하

는 침대가, 사건 공방 속에 모두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다. 컬럼비

아대를 비롯해 미국 각지 대학, 해외 대학에서 설코위츠에 연대하는 의미에서 매트리스 시위

가 진행되었다. 한편, ‘밤을 되찾자’(Reclaim the Night) 행진은 1977년 여성 해방운동의 일

환으로 영국 리즈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이 밤에 공공장소를 다닐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행

진은 1990년대까지 영국 전역에서 일어났다.

34 대학당국의 ‘보호의무’에 관한 EROC와 KYIX의 선전자료는 남성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캐

서린 맥키넌의 냉소적인 현실주의적 관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맥키넌은 성폭행을 기

소하는 근거로 구조적인 사회적 강압을 더 중시했고, ‘동의’에 대한 어떤 강조에도 반대했다. 

MacKinnon, Butterfly Politics, p. 321. 



250

한편 미국 캠퍼스 캠페인의 구체적인 결과는 대학 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과잉대응으로 나타났다. 대학 관료는 성폭행을 에방하기 위한 조

치를 취했다고 증명할 수 없으면 그 사건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

다고 통지를 받자, 겁에 질려 지나친 규정 준수로 대응했다. 오버린 대학 

당국은 금요일 밤 11시에 학생 술집에서 ‘원치 않는 접촉’을 한 사람을 경

찰이 끌고 나갔다고 보고하는 이메일을 캠퍼스 전체에 보냈다. 일괄적으

로, 대학은 이 분야의 위기 컨설턴트가 광고하고 여러 학생 단체가 지지

하는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 정책패키지를 시행했다.35 와이오

밍 대학은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동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

의, 열정적인 동의, 말로 표현한 동의, 강요가 없는 동의, 지속적인 동의, 

적극적인 동의, 정직한 동의가 없다면 모든 것이 성폭행’이라고 경고한 

많은 대학 중 하나다. 바디 랭귀지는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동의란 말로 

표현된 ‘예스’를 요구한다. 또는 심지어 “예스, 예스, 오! 예스!”이어야 한

다. 조지아 서던 대학에서 합법적 섹스는 ‘창발적 합의, 열정적인 합의, 창

조적인 합의, 서로 원하는 합의, 서로 의사를 전달한 합의, 상호 합의, 정

직한 합의, 말로 표현된 합의’를 요구한다. 엘론 대학에서는 ‘각자의 성

적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모호하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열렬하

게 동의가 소통되었을 때만’ 성폭행으로 고소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36 

2015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입법부는 ‘적극적 동의’ 법을 통과시켰

는데, 명백하게 말로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성적 행동을 성폭행으로 처

리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35 국가고등교육위험관리센터의 CEO인 브렛 소콜로(Brett Sokolow)에 따르면 따르면, 고등교

육기관은 어떤 문제를 ‘즉각적으로, 그렇게나 극적인 열정으로 서로 협력하여’ 파고든 적이 

절대 없었다. ‘Open Letter’, May 2014. 

36 Gersen and Suk, ‘The Sex Bureaucracy’로부터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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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성폭행 캠페인과 #미투 운동(#MeToo) 사이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민주당 유권자들의 반응

은 공황, 충격, 비탄이었다. 클린턴에 투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있었다. “모든 페미니스트는 단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2017년 1월 백만 명의 워싱턴 여성 시위를 추동했고, 여성 행진

의 배후에 있는 주류 페미니스트 로비단체의 통합을 이끌었다. 여성행진

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의 보좌관들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네트워

크인데, 여성행진은 너무나 체제 순응적이어서 (샌더스의 공약과 같은)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시스템도 지지할 수 없었다. 한편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야권을 이끄는 것은 뉴욕 언론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분

노가 고조된 분위기에서 하비 와인스틴 같은 상습 성추행범은 흠잡을 데 

없는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트럼프 대리인이 됐다. 《뉴욕 타

임즈》와 《뉴요커》가 보기에, 와인스틴의 성적 약탈에 관한 이야기는 호화

로운 무대배경, 유명인사의 가십, 외설적인 세부묘사, 유력 인물의 몰락

이 주는 쾌감(Schadenfreude, 남의 불행이 주는 쾌감)을 결합했다. 이 모든 것

이 흠잡을 데 없는 페미니즘적 정서로 포장되었다. 성적 괴롭힘에 반대하

는 미국의 운동과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페미니즘 캠페인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지도적 인물의 사회적 지위였다. 이탈리아의 여

성 보호소 활동가나 아르헨티나의 실직한 간호사 대신에, 미국에서 사태

를 지배한 사람들은 할리우드-맨해튼 중심축에 속했다. 시위는 거리가 아

니라 오스카나 골든 글로브 시상식의 레드 카펫 위에서 벌어졌다. 팔로워

에게 자신이 겪은 성적 괴롭힘에 대해 해시태그 #미투를 써서 트윗을 올

리도록 초대한 사람은 <멜로즈 플레이스>와 <웻 핫 아메리칸 썸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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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했던 과거 스타였다.37 (미국 트위터 사용자 5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

다.)38

할리우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뒤를 이어 홍수처럼 쏟아진 증

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0월 초, 최초 분출 시기에 여

성의 포스팅 중 상당수가 10대 초반에 ‘의붓아버지’, ‘삼촌’, ‘아버지의 친

구’가 자신을 더듬었던 기억이나, 직장 초년 시절에 젊은 여성 직원을 직

장 생활에 주어진 (급료 이외의) 특전으로 여기는 중년 남성이 자신을 만

진 기억을 담고 있었다. (관계) 진전을 거절당한 남성이 가한 보복을 말하

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는 집단적 의식 고양의 계기가 되었

고, 한편으로는 치유효과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가 되었다. 치

유효과란 숨막히는 침묵, 즉 악몽처럼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무력함을 

깼다는 뜻인데, 이러한 침묵과 무력함은 수많은 젊은 여성이 남성 추행

에서 핵심적 부분으로 경험했던 바다. 증가란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는 성

적 공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그 규모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타라나 

버크가 처음으로 미투를 제기했던 사례나, 브라질의 <올가를 생각하라

>(ThinkOlga)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운동의 초점은 여성 자

신에 있었다. 이름을 말하거나 응징을 요구하는 일은 드물었다.39 이는 여

성이 서로 대면하여 자신과 친구들이 겪은 경험에 관해 셀 수 없이 많은 

37 [역주] <멜로즈 플레이스>는 미국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방영한 드라마다. <웻 핫 아

메리칸 썸머>는 2001년 개봉한 미국의 풍자 코미디 영화다.

38 이 수치는 2017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 소셜 미디어에서 나

타난 변화를 기록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2,400만 명이 ‘(미투운동 관련) 대화에 참

여했다’라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부정적 반응도 포함될 것이다. Kara Fox and Jan Diehm, 

‘#MeToo’s global moment: the anatomy of a viral campaign’, CNN, 9 November 2017.

39 2006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 노동자 타라나 버크는 성적 학대를 받았던 소녀들을 지원

하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소셜 미디어의 일종)에 미투(MeToo) 페이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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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도록 촉진했다. 아마도 이는 1970년대 이래로는 볼 수 없었

던 규모였다. 이러한 운동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방식으로, 남성

을 동조자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가장 협소한 운동이었다. <올

가를 생각하라>나 버크의 NGO와 달리, 할리우드의 미투 운동은 반차

별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방어(소송지원) 자선단체인 ‘타임즈 업’(“이제 시

간이 다 됐다”)을 능가하는 활동, 즉 학대로 고통을 받은 여성에 대한 물질

적, 심리적 지원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에서처

럼 폭력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의제를 개발해내려는 시도도 없었

고, 브라질처럼 대안 문화 프로젝트도 없었다. 그 대신에, #미투가 작동

했던 패러다임, 즉 강력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성적 불만(sexual 

discontent)의 분출에 정치적 형태를 부여했던 패러다임은 대체로 다양하

게 변형된 급진주의 페미니즘, 반차별 정책, 범죄-사법 접근법으로 제한

되었다. 캠퍼스 성폭행 캠페인은 그러한 패러다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즉 모든 고발을 사실상 진실(bona fide)로 인정하고, 

사후적인 남성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남성 일부를 극적으로 처벌

함으로써 남성 모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문화적, 물질적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예방전략을 배제했다.  

그러한 틀 안에서는, 사소한 경범죄에 대한 유죄 추정과 불균형한 (과

잉)처벌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더 큰 억제 효과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재판이라는 새로운 실천

이 더해졌다. 소셜 미디어 재판에서는 공정하게 항변의 기회를 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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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완전히 폐기했다.40 결과적으로, #미투 증언을 두고 잠정적으로 형

성된 온라인 여성 연대는 종종 밀려났고, 개별 남성을 겨냥한 보복성 캠

페인이 이를 대신했으며, ‘고발되면 유죄’라는 캠퍼스 규범이 강요되었

다. 소위 ‘깨어난’ 남성은 이러한 맹렬한 비난 속에서 종종 가장 큰 목소

리로 외쳤는데, 아마도 공격이 최선의 자기방어라고 계산한 모양이었다. 

‘반미활동 조사위원회’(HUAC) 시절을 연상시키는 가장 터무니없는 사

건들 경우에, 광신적인 사람들은 익명이고 증거가 없는 제3자 고발에 근

거하여 고전 목록에서 고발된 남성의 작품을 퇴출시키는 작업에 착수했

다.41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과 유색인에게 편파적인 재판 제도에서, 고발

자의 공평한 발언권을 위한 싸움은 피의자의 공평한 발언권을 배제해서

는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나아가, 이를 넘어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페미니스트 정치는 성적 괴롭힘이 차별적 양상을 지닌다

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적 괴롭힘은 인생주기 과정에 따라 공시적

으로 변화하며, 사회적, 계급적, 인종적 상황에 따라 통시적으로 변화한

다. 이탈리아의 피아노 페미니스타는 그러한 차별적 양상을 인식하고자 

했다. 희망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운동은 남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더 

급진적이고 더 광범위한 기반을 지닌 캠페인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

다. 역시 희망적으로 말하자면, #미투의 순 효과는 더 많은 중위소득 여

성이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며, 남성이 거절을 당했을 때 보복하지 못

40 내러티브, 진실, 성적 공황에 대한 JoAnn Wypijewski의 섬세하지만 단호한 검토를 보라. 

‘What We don’t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MeToo’, The Nation, 22 Feburary 

2018.

41 [역주] ‘반미활동 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는 1938년 설치

된 미국 하원 내 조사위원회다.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이나 공

무원, 단체를 조사했다. 1969년부터 이름을 ‘내부안보 조사위원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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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더 강하게 억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미투를 둘러싼 운

동은 새로운 결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었다. 이 운동은 성적 괴롭힘을 

가능케 하는 조건, 예를 들어 불안정 노동, 인종화된 젠더 고정관념, 범죄

자화된 이민자 지위라는 조건을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조건도 거의 다

루지 않았다. (이러한 폭력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미투 운동은 트럼

프 당선 이후 주류 미국 페미니즘을 재통합하는 과정의 일환이 되고, 현

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도전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긍정할 위험이 있다. 

와인스틴 사건은 문화 산업을 발본색원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레

드 카펫을 가로지르는 페미니스트 활동가 퍼레이드는 할리우드를 핑크

워싱해 주었고, 그 명성에 묻은 오점을 씻어 냈다. (핑크워싱은 젠더평등의 

상징인 분홍색으로 현실을 가리고 세탁하려는 전략을 뜻한다.) #미투 운동은 ‘썩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참석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상당수가 ‘미투’와 ‘타임즈 업’ 캠페인에 동

참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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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과’ 몇 개를 제거했지만, 더 광범위한 시스템을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는 위험을 감수했다. 역설적으로, 이는 결국 트럼프가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실패한 페미니즘 조류를 다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미국 모델은 당연히도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아르헨티나 판본

보다 더 넓은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성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 이슈로 남아 있는 반면, #미투가 소셜 미디어에 미친 영향은 불균

등했다. 미국에서 트위터 게시물이 50만 개 올라온 데 비해, 미국 밖에서 

가장 높은 수치는 프랑스(10만 개), 영국(7만 4,000개), 캐나다(4만 3,000개)

이고,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인도는 1만 3000개~2만 4000개 범

위에 있다. 주류 언론의 지지가 없고 소셜 미디어 사용도가 낮은 그 외 지

역, 즉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는 네 자리

수 또는 이하의 게시물이 올라왔다.42 게다가 맨해튼 언론이 이제 너무 충

분하다고 판단하자, #미투는 미국 내에서 사그라질 기미를 보였다.

지금까지 스웨덴은 미투를 자국의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한 유일

한 국가다.43 대중집회, 전문직 부문이 자기 분야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

롭힘에 항의하는 청원시위가 진행되었다. 왕실은 고위급 정책토론에서 

이를 지지했다.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미투의 영향력은 정부 수준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 (이 역시 지금까지 검토한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이다.) 특

히 미국의 동맹국은 더 가혹한 처벌과 억압적 법을 다수 도입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 규제 완화 확대와 함께, 성적 괴

롭힘에 대한 50가지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거리 벌금, 10대 성관

42 Fox and Diehm, ‘#MeToo’s Global Moment’.

43 [역주] 이 글은 《뉴 레프트 리뷰》 2018년 1-2월호에 실린 것으로,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

사의 폭로로 본격화된 한국의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시기상 다룰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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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범죄화 확대가 포함되었다. 호주 정부는 성적 금욕을 선언했다.44

 영국에서 부총리는 컴퓨터로 포르노를 보고 기자의 무릎을 ‘스쳐’ 만

진 죄로 파면된 반면, 보건부장관은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죽어간 겨울 

위기에 책임이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    *    *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는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만을 다룬 조사

는 불가피하게도 현재 진행 중인 더욱 흥미로운 많은 운동을 놓칠 것이

다. 레이더 아래에 있지만, 브라질과 남유럽 사례처럼, 미국 청년들이 더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방식으로 젠더와 사회경제적 이슈를 연결하고 있

다는 수많은 신호가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생각이 소셜 미디어 포스트나 

트윗보다 더 오래가고, 복잡하고, 확장된 형태로 명료히 표현되려면 시간

이 걸릴 것이다.

이 시리즈의 향후 연구과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매우 상이한 젠더 

체제들(gender regimes)의 지리문화적·경제적 출발점을 검토하고, 글로벌 

페미니즘 프로그램이 각 젠더 체제에 미친 불균등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간 중국의 여성개발(gender developments)은 

인도와 공통점이 거의 없다. 중동 내에서,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의 역학관계는 분명히 서로 구별되며, 황폐화된 ‘전쟁의 활 모양 지

대’(말리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어진다)와도 다르다. 라틴 아메리카는 좌파 

44 ‘Égalité femmes-hommes: les mesures prévues par le gouvernement’, Le Monde, 8 

March 2018; ‘Australian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s “bonk ban” ridiculed’, New 

Zealand Herald, 16 February 2018. [역주] 호주 총리는 의회에 속한 의원, 장관, 보좌관 간 성

관계를 금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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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동안, 그 외 다른 지역의 추세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이 다소 

감소했다. 노동, 성, 재생산의 패턴은 유럽 지역과 동남아시아 문화에 걸

쳐 놀랍도록 다양하다. 미국의 패턴 역시 다르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

하고, 《뉴 레프트 리뷰》는 페미니즘 이론과 문화적 실천이 새로운 운동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탐구하고자 한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궤적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는 젠더 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간 관계에 관해 무엇

을 시사하는가?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력한 공식 페미니즘은 전자(젠더 평

등)를 후자(사회적 불평등)와 혼합할 수 있는 전략을 촉진한다. 즉, 각 사회

계층 내에서 젠더평등을 추구하지만, 사회계층 역시 종족집단별로 위계

화되어 있다. 남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남쪽 뿔에서 가장 두드러진 급진적 

대안운동은 젠더 평등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며, 그 반대로도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세력관계는 그

러한 대안운동을 국가적 환경 내에서 포위하고 있다. 지배적인 정치경제

적 세력은 몹시도 자본에 우호적이다. 또한 미국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국

제질서 역시 대안운동을 포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급 지배와 가부장적 

권력이 단일질서를 형성하는 지역이 존재한다. 그 상황은 대단히 흥미롭

다. 비록 견고한 평등주의라는 견지에서 볼 때 특별히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한다. �


